
너무나 오랜만에 소식을 전합니다. 너무 오래전의 일은 기억이 가물 가물…. 2016년을 시작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다 보니, 지난 반년 동안 참 다양한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

험난했던 성경 통독

이번 설은 중국의 시골 마을에서 6일간 성경통독을 했습니다. 

아직 글을 읽지 못하는 유치원생은 성경을 뚫어져라 보는 동

안, 정작 목표했던 청소년들은 첫날 오고 사라지거나, 와서 내

내 그동안 부족했던 잠을 보충했습니다.^^ 그렇게 듣는 둥

마는 둥 읽는 성경도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서 일하고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이 무리해 보이는 일을 계속

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최근 매일 읽고 서로 체크해 주는 성경 읽기

모임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부흥의 소리가 가까이 들리는

듯 합니다. 

해남도 여행

주변에 믿는 사람이 없어 많은 오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전임

사역자 얜비를 따라 처음으로 해남도를 방문했습니다. 

가는 길에 심천에 살고 있는 졸업생들, 중산에 살고 있는 교사 형

제 자매들을 방문 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신없이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젊은 친

구들과, 다시금 이전의 신앙을 되찾고 싶어하는, 10년 이상을 직

장 생활을 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필요로 하는 곳은 많고, 혼자서 하기에는 참 시간이 부족하게 느

껴집니다. 바울이 왜 디모데와 디도를 필요로 했는지, 저 혼자 하

려기 보다,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필요

들을 채워나가게 될 시간들을 기대하고 준비해야겠습니다. 

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자연농업

미생물을 이용해서 땅에 생명을 불어넣는 자연 농업의 매력 때문

에 4월에는 동북의 시골 마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새벽 네시면

일어나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5시에는 새벽기도를 드리시는 두분

의 집사님들과 밭을 일구고 채소씨를 뿌리고 닭을 키웠습니다. 하

루 종일 근육이 아프도록 수고해도 우리가 해놓은 일은 미미해 보

이고 만져주길 기다리고 있는 땅들은 너무나 커 보였습니다. 

농사는 몇 달 해서 결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자명한 진리를

체험하고 돌아왔지만, 이 자연농법이 황폐해진 북한 땅을 가장 빨

리 회복시킬 주님의 전략이라는 기대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안디옥 결혼식

6월에는 우리 교회에서 아름다운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오랜동안 이방인처럼 느끼며 교

회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던 시아자매는 최근

에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고 주님과 누리고

있는 따끈따끈한 간증을 친구들과 가족들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믿지는 않지만 언제나 시아를 따라 교회에 즐겁게 나오고 있는 새신랑 남이가 교회를 보고 분

노한 시아의 부모님을 잘 안심시켜드렸습니다. 사이비집단 아니냐, 얼른 나와라 다그치시는 공

산당원인 장인에게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마세요”라고 말해주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신부

를 따뜻하게 붙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네번째 주례를 섰습니다. ^^ 한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인데요…ㅋㅋ 기독교식 결혼식을 너무나 궁금해하고 흠모해서 찾아온 백여명의 중국

친구들이 엄청난 열기(?) 속에서도 세시간 동안의 모든 간증과 공연에 흐트러짐 없이 집중하고

반응했습니다. 형제 자매들의 결혼식은 가장 합법적이고 수용적인 전도 잔치입니다!!

내년에는 전임사역자 얜비와 아나의 결혼식이 있을 거에요. 둘 다 복음의 불모지에서 핍박을

견뎌오고 있는 친구들이라 더욱 감동적이고 멋진 결혼식이 될거 같네요. 얜비는 해남도의 친

척과 친구들에게, 아나는 고향 마을 수백명의 친척들 앞에서 그들의 삶의 의미와 목표가 되시

는 주님을 증거할 겁니다. 두 사람에게 너무나 멋진 지지자요 동역자인 형제들을 보내주신 주

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희망홈에 부는 희망의 바람~~

네달 여간의 중국 여행을 마치고 오니, 우리집 함께 사는

아가씨들이 격렬하게(?) 반가워 하네요. 도대체 그동안 무

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친구들은 서로를 더 배려하고, 전보

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주님께 부드럽고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무튼 저는 매우 낙심되고 불평하면 지

냈던 3년여간의 ‘불편한 동거’의 시간들에 작별을 고했습

니다. 대학은 아직도 넘기 힘든 산이고, 살면서 서로가 이

것 저것 부딪히는 것도 많지만,  ‘함께 살기를 잘했어요’ 라

는 고백을 어느 때보다 자주 듣습니다. 

한번에 정리하려니 너무 많은 감사를 꾹꾹 눌러 액기스만 짜내야 했네요..^^ 

링링은 결국 박사학위를 따지 못했고, 이제는 타문화로의 첫걸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안

에 터키나 이란, 혹은 다른 나라로 언어와 문화를 공부하러 나가게 됩니다. 복음은 힘있게 전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합해 이 일에 동참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유니스드림


